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근로조건과 산업안전([그림 1]의 3. 취약계
층의근로조건향상, 4. 안전하고건강한일터조성)을제외하고모든전략분야에포









10개 직종에대해단기(1~4주)로 훈련하는프로그램이다. 특히“경력단절여성고
용촉진 장려금”프로그램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
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향후 그 운영과 성과가 주목된다. (2)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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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은
향후그운영과성과가주목
그림1. 노동부의주요업무계획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함께 가는 사회
1. 더 많은 고용기회 제공
3. 취약계층의근로조건향상 4. 안전하고건강한일터조성 5. 상생의선진노사관계정착





























①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②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확대
③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및 자격체계
혁신






















낮은 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입 537,761 917,088 70.5
수지 지출 502,587 752,458 49.7 
수지차(적립액) 35,174 164,630 368.0 
지원
지원금액 404,238 569,106 40.8 
지원인원 1,367 2,535 85.4
실적
지원사업장 73,732 111,841 51.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5년, 2000년.
단위: 백만원, 천명, 개소(건),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중소
기업사업주와사업주단체, 그리고중앙단위노동조합이일정한역할과기능을할
필요가있다. 직업훈련에대한정책적의사결정과미시적인제도운영과설계등여
러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단체와 노동조합의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이 필요한
단계로보인다.
둘째, 취약계층에대한훈련지원확대인데, 중소기업의학습조직화와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개선,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훈련과정 다양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e-러닝 콘텐츠 개발·제공 및 훈련상담실시, 비정규직의 능력개발기회 확대가 주
내용이다. 특히 2007년 3월부터비정규직근로자에게카드쿠폰으로훈련비용을사
전에지원(연 1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하고, 희망하는훈련과정을선택하도
록하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실시한다. 
기업 중심의 정부지원제도와 사업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투자 기피로 정규직·비정규직간에 직업능력개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상용직




주목된다. 한편, 핵심직무에대한인건비지원, 훈련분야·전문과정을지속적으로
확대하는등중소기업근로자의핵심직무능력을개발하기위한지원들을확대해나
갈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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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3.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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